
 

 

 

 
北의 성탄 선물과 韓의 새로운 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선임연구위원 

2019.12.24. 

 

 

 

성탄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 대신 북한이 줄 듯하다. 

허풍일 수도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이 큰 도발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선물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도와 결과다. 

 

북한은 핵보유를 위해 나아가고 있고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핵인질이 된다. 

지난 주말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결과는 예상보다 수위가 약했다. 적어도 

인공위성은 쏘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그간의 성명들과는 달리 핵무기를 명시하지 않고 

이를 의미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을 뿐이다. 오늘이나 내일쯤 발표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저 말폭탄 수준이다. 대미협상의 연말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초래한 위기의 결정적 순간에 김정은은 직구가 아닌 커브를 선택한 

듯하다. 

 

만일 직구를 던진다면 홈런을 얻어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하는 도중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미국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재선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앞에 다가올 수많은 형사와 민사소송을 고려하면 전쟁을 

기피하는 그의 기존 입장과 달리 대북 군사옵션의 유혹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고강도 전략도발을 선택한다면 김정은의 운명은 

앞날을 알 수 없다. 

 

끝내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의 체면은 구겨지겠지만 핵을 보유하며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 

이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북한의 편의를 봐줄 것이다. 그렇다면 현상유지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며 핵보유를 공고화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새로운 길일 가능성이 높다. 자력 

부흥이니 자력 번영이니 하는 용어들은 선전·선동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방심은 이르다. 일단 미국을 안심시켜놓고 긴장을 풀게 한 다음 전격적인 도발을 통해 

허를 찌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북한이 그 도발의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단거리미사일이나 해안포로 위협을 가해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당장 재선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족한 상황이기에, 한국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 도발의 효과 측면이나 한미동맹 이간계 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걱정되는 건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언제부터인가 북한 문제만 나오면 무기력증에 

빠져버렸다. 북한의 합의사항 위반은 물론이고 군사적 도발이나 모욕적 발언을 감행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말만 화려했지 운전이나 중재를 할 실력과 의지를 

갖추지 못한 결과다. 반복되는 실수에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남북 교류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 핵은 위협이 아니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새로운 길이 필요한 건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보위를 위해 모든 것을 

건다. 주민들 삶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는다. 이런 북한을 정상회담 이벤트 몇 번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젠 정부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화만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다. 핵폐기 없는 진짜 평화는 없다. 화려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비핵 

평화`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야 한다. 

 

 

* 본 글은 12 월 24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